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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대통령 치적의 최고의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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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에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그가 취임했을 때 미국의 국내 총생산량 (GDP) 성장률은 0.4%였습니다. 이 원고를 준비하는 2018년 10월 현재 GDP 성장률이 4.2%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첫해의 GDP 성장률은 -2.8%였습니다. 다우 지수 평균은 2016년 12월 대비 38.9%나 증가 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뉴욕 타임즈지의 칼럼 기고자인 폴 클러그맨 (Paul Klugman)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 매우 부정적인 경제 예측을 했습니다. “미국의 경제는 이제 회복의 기미는 전혀 없다.” 라고.

2017년 1월에 미국의 실업률은 4.8%였습니다. 그런 실업률이 1969년 이후 가장 낮은 3.7%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았을 소수 민족의 실업률이 놀랄 만치 향상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당시에 흑인의 실업률은 7.8%였는데 2018년 9월에는 6%로 하락했습니다. 라티노 인종의 실업률도 5.9%에서 9월 현재 4.5%로 하락했습니다. 아시안의 실업률은3.8%에서 3.5%로 내려갔습니다. 어찌된 까닭에 이런 실업률 하락이 이뤄졌을 까요? 특수 인구 층을 지향한 경제 정책을 시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존 F. 캐네디 전 대통령은 “조수의 수위가 올라가면 모든 선박도 따라 올라간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경제 상태의 호전은 노동시장에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주는 푸드 스탬프 수혜자 수는 2017년 1월 대비 7.9% 줄었고 빈민 가족에게 주는 복지 수혜자도 2017년 한 해에 9.8% 하락했습니다. 갤럽여론 조사에 의하면 경제에 관한 국민의 낙관심도 대폭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감을 대체적으로 갖는 미국의 여론은 부정적인 경제 상황을 기대하는 듯 합니다만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려도 아직 부정적인 경제 상황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호황인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는 30% 선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것이 약간 변하고 있는 듯 합니다. 여론 조사 기관마다 약간씩 다른 결과를 밝히고 있지마 지금의 트럼프 업무 수행 지지도는 낮게는 41% 높게는 51%까지 올라갔습니다.

무역 상대국과의 관세 마찰이 미국 경제의 악화 예측을 낳았지만 북미 자유무역 파트너들과 유럽연합과의 관세 협상이 기대 이상으로 조속히 마무리 되었고 북한의 비핵화 협상도 느리기는 해도 약간의 진전을 보이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브렛 캐나바 대법원 판사 인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일사 불란한 대통령의 철저한 지지를 힘 입어 그가 대법관으로 인준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를 높이는 데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을 칭찬하고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호언하는 양상이 그에 대한 지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래도 그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누그러트리지 않는 정책은 변하지 않는 듯해서 미국과 세계의 시선은 좀더 관망해보자는 쪽으로 자리를 잡는 듯 합니다. 하여튼 대통령의 치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장 중요한 잣대는 경제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끝
